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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BS ‘비타민’에서 휴대전화의 전자파가 꿀벌

의 생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

주는 실험이 이루어졌다. 꿀벌연구소를 운영하

며 양봉을 하는 안상규(47)씨는 9일“최근 국내

외에서 꿀벌 개체 수가 줄어드는 원인을 밝히기

위해 꿀벌 주변에서 휴대전화로 통화하며 습성

을 관찰한 결과 휴대전화가 없을 때와 크게 달

라지는 사실을 확인했다”고 말했다. 안씨는 벌

수염으로기네스북에오른인물이다.

미국 농무부는 2006년 하반기에 꿀벌 개체 수

가 25∼40% 감소했다고발표했다. 국내감소율

은 10%쯤으로 추산된다. 국내 벌통 수는 약

150만 통. 단위당 면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양봉

밀도가 높지만 꿀벌의 실종 현상에 대한 논의는

거의이뤄지지않고있다.

먼저 안씨는 아카시아 꽃이 활짝 핀 양봉장에서

꿀벌이 활발하게 드나드는 벌통에 휴대전화를

설치한 뒤 통화를 시도했다. 그 결과 벌통 밖으

로 나가는 꿀벌이 줄고, 벌통으로 돌아오던 꿀

벌은 벌통 주위를 맴도는 등 귀소 본능에서 방

향감각이크게떨어졌다.

또 맛과 향이 강한 대추나무 꿀을 60㎝ 띄워 두

곳에 5g씩바른뒤한쪽에만휴대전화를설치했

다. 실험 결과 휴대전화가 없는 곳에는 꿀을 찾

아 꿀벌이 모여들었으나 휴대전화가 있는 곳에

는 벌들이 거의 찾지 않았다. 마지막으로 벌을

몸에 붙이는 실험을 했다. 처음엔 자신의 몸에

잘 모여들던 꿀벌들이 통화 중인 휴대전화를 몸

에 가까이 가져가자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하는

모습을보였다.

안씨는“세 가지 실험 결과 각종 전자파에 의해

꿀벌의 항법비행기관이 교란 당한다는 가설이

꿀벌의 실종 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서”라

며“전자파의 유해 정도에 깜짝 놀랐을 정도”라

고말했다. 

중앙일보송의호기자

휴대전화앞에서‘벌벌’떠는꿀벌들
전자파에 방향 감각 잃어
꿀 있어도 전화 옆은 피해

맛과 향이 강한 대추나무꿀 주위에 휴대전화를 설치한 곳<左>에는 꿀벌이 모여들지 않았으나 꿀만 있는 곳

에는 벌이 많이 모여들고 있다. [안상규꿀벌연구소 제공]




